
면 및 P/C 편성포의 부분 아세틸화가  

분산염료에 대한 친화력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전통적 날염방법에 의한 폴리에스터 편성포의 날염은 조악한 품질과 수많은 2

등품을 생산하여 부가적인 경비부담을 안겨주었으므로 오늘날 전사날염분야의 주

요연구동향은 폴리에스터 편성포 쪽으로 전향되었다. 면섬유는 분산염료를 사용하

여 전사날염을 할 경우 거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많은 연구원들은 

면 및 P/C직물이 이들 분산염료에 대해 친화성을 가지도록 개질하는 방법으로서 

아세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아세틸화 면의 분산염료 흡수력

은 아세틸화 반응의 반응정도나 균일성을 측정하는 측정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 부분 아세틸화된 직물의 전사날염과 관계되는 염료의 흡수력, 내세탁성, 

건·습마찰견뢰도 및 기타 특성에 관한 연구내용들이 발표된 바 있다. 이들 연구

내용 중엔 아세틸화 사나 직물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세

틸화 편성포에 대해서는 부분 아세틸화 면 또는 P/C 혼방 편성포의 몇 가지 특성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부분 아세틸화 면이라 함은 셀룰로스의 매 무수 글루코스 

단위당 아세틸기가 약 0.5∼1.5개 정도 치환된 아세틸화 면을 의미한다. (아세틸기 

함유량은 약 12∼28%). 

 

2. 실 험 

1) 실험에 사용한 편성포 

세 종류의 편성포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그 중 두 가지는 싱글 니트 편성포

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더블 니트 편성포이었다. 이들 세 가지 편성포의 조성성

분, 조직 등의 상세한 내용은 표 1에 나와 있다.  

 



<표 1> 아세틸화와 염료 흡수력 

 
 

○ 편성포 FT-B : 24wales/in., 24courses/in.이며 French-tuck조직에 무게는 4.9oz/yd2

로 20‘s/1로 편성한 혼방율 50 : 50의 P/C 편성포임. 

○ 편성포 L-C : 24wales/in., 24courses/in.이며 Lacoste 조직에 무게는5.3oz/yd2 인 면

사 20‘s/1로 편성한 싱글 니트 편성포임.  

○ 편성포 SP-C : 26wales/in., 34courses/in.의 Swissm Pique조직으로 무게는 

7.5oz/yd2이며 24‘s/1의 피일러의 면(Peeler cotton)정소면사로 편성한 더블니트 편성

포임. 

2) 조제 

아세틸화하기 위한 시약으로 빙초산, 무수초산과 70%의 수성 과염소산을 사용

하였다. 

3) 아세틸화 처리 

Buras 등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실험기구를 사용하여 편성포를 아세틸화 하

였다. 용액과 편성포 무게와의 비는 5∼6:1이 되도록 하였다. 예비침지는 반응 실

린더 내에서 빙초산을 사용 1시간동안 실시하였다. 과량의 산은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유출시켰다. 반응액으로는 예비침지시 남은 빙초산에 새 빙초산을 섞어 사용

하였으며 이를 무수초산으로 환산한 중량 %는 15%이다. 과염소산 촉매를 희석시

키는 데는 소량의 초산(100㎖)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촉매의 양은 전체 반응용액 

무게의 0.15%이었다. 무수초산용액은 반응 실린더를 통해 유출시키기 전에 미리 



13℃로 냉각시켰다. 이 장치에 과염소산을 15분 동안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 

첨가시키는 동안 이 용액의 온도를 15℃로 유지시키며 1시간동안 이 반응을 지속

시켰다. 그런 다음 이 반응액을 빼내고 장치내에 물을 주입시킴으로서 반응을 종

료시켰다.  

 

4) 전사날염 및 평가 

전사날염지로는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블루(Blue)와 브라운(Brown)색상

을 사용하였다. 전사날염에는 15×15 in.의 판이 부착된 배치 타입의 반자동식 열

전사기를 사용하여 204℃에서 30초간 날염하였으며 날염된 시료들은 전사지를 떼

어내기 전에 실온에서 냉각시켰다. 날염한 편성포들을 날염된 정도에 따라 1에서 

5까지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100% 면 편성포에서 가장 낮은 염착율을 나타낸 것

을 1로 잡았고 100% 폴리에스터 편성포에서 가장 우수한 염착율을 나타낸 것을 

5로 하였다.  

5) 아세틸화 편성포의 염색실험 

이 편성포들을 C.I. Direct Voilet 51(Pontamine Fast Heliotrope B*)와 C.I. Disperse 

Yellow 1(Celliton Fast Yellow RRA*)을 사용하여 Cooper 등이 사용했던 혼합 염욕처

리로 염색하였다.  

*이들은 단지 염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여진 제조회사나 상품

명에 불과하다. 

6) 직물시험 방법 

강연도는 Tinius Olsen Method에 의해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에 사용한 중량

은 0.0025lb로 이 시험기에 권장되고 있는 중량보다 가벼운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시험결과치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험 편성포의 공기투과도는 Gurely 

Method로 측정하였다.  파열강도는 Mullen Inflated Diaphram Test법에 의해 측정하였

다.  

아세틸화를 한 후에 수축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처리포 위에 흑연 연필



로 표시를 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하면 반응 약제의 작용으로 지워진다.) 

세탁후의 수축율 측정시에는 아세틸화 후에 측정한 크기를 기준치로 삼았다. 세탁

은 AATCC Test Method 135-1970(Dimensional changes in Automatic Home laundering of 

Durable press Woven or Knit Fabric)에 따라 하였는데 Washing Procedure Ⅱ와 Drying 

procedure B를 채택하여 세탁하였다. 편성포내의 아세틸 함유량 측정은 실험실에서 

Elek와 Harte가 채택했던 시험법으로 측정하였다.  

열중량분석(TGA : Thermogravimetric analysis)은 약 10㎎의 시료를 취한 후 질소기

체내에서 온도를 10℃/min의 가열속도로 상온으로부터 700℃까지 가열시킨 점을 

제외하고는 Neumeyer 등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검 토 

아세틸기 함유량과 염료 흡수력에 관한 것은 표 1에 나와 있다 아세틸기 함유

량은 아세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부분 아세틸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FT-B 

편성포에서와 같이 혼방 편성포 내의 아세틸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아세틸 함유

량을 혼방 편성포 내의 면함유량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혼방 편성포 전체 무게에 

대해 계산한 분석방법 때문일 수도 있다. 아세틸화 하지 않은 편성포에서의 옐로

우 퍼플이나 디이프 퍼플과는 반대로 아세틸화 편성포의 브라이트 옐로우를 보면 

아세틸화 영향으로 FT-B, SP-C, L-C 전 편성포에서 좋은 염색효과를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편성포에 흡착된 염료의 양으로 미루어 보아 아세틸화가 염색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사날염 효과는 100% 폴리에스터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100% 면직물보다는 훨씬 우수하였다.  

전사날염시 편성포 내에 남아 있는 잔류초산이 전사날염효과에 나쁜 영향을 주

는지 안주는지에 대해 실험하여 보았다. 아세틸화 편성포(L-C)샘플은 10% 초산용

액에 침지시킨 후 건조시켜 전사날염한 것이다. 이 편성포는 염료를 흡수하여 세

탁된 후에도 적어도 먼저 언급한 L-C 편성포 만큼의 염료를 함유하고 있었다.  

치수변화 즉 수축률은 편성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세틸화 처리와 그 



뒤의 세탁에 의한 수축률이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아세틸화와 세탁후의 수축률 

 
 

실험적으로 아세틸화 하기 위해 아세틸화 반응(편성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함)후 

흐르는 물에서 시료를 천천히 헹구어 줄에 널어 건조시켰으며 이때의 수축률은 

길이 방향이 3.6∼6%, 폭방향이 2.8∼4%였다. 이러한 수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아세틸화 처리중의 섬유의 팽윤, 물로 헹굴 때의 섬유의 팽윤과 헹구는 도중 교반

으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직물에 생기는 부분적인 장력의 이완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아세틸화 처리 중에 일어나는 치수의 변화는 연구원의 실험방

법, 사용하는 설비 및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틸

화 편성포의 세탁 후 일어나는 수축률이 최종제품의 용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인 것이다. 1회와 5회 세탁 후의 수축률을 보았을 때 아세틸화 편성포가 

아세틸화 하지 않은 편성포에 비하여 치수안정성이 좋았다. 이와 같은 치수안정성

의 차이는 SP-C나 L-C와 같은 편성포 내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아세틸기



의 함유량을 증가시키면 더 좋은 치수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섬유나 실의 강연도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열처리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

는 열가소성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아세틸화 직물의 치수안정성을 더욱 좋게 개

선시킬 수 있는 다른 처리방법이 Sloan등에 의해 발표된 일이 있다. 이 방법에서

는 아세틸화 면사나 직물의 치수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긴장상태에서 열처리

하고 있다. 이 방법은 폴리에스터사를 일반적인 공정으로 열고정(heat setting)해야 

할 경우 혼방직물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 아세틸화가 몇 가지 중요한 섬유특성에 미치는 효과가 나와있다.  

 

<표 3> 아세틸화 편성포에서의 섬유특성 

 
 

아세틸화에 의해 편성포의 공기투과도는 상당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것이 이

들 편성포로 만든 의류의 안락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세탁 후 아세

틸화 편성포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분 아

세틸화로 인한 강력의 감소는 적었다. 스위스 피케(Swiss pique)조직인 SP-C편성포

의 파열강도의 감소율이 약 15%로 가장 컸다. 감소된 일부 강력은 세탁 후에 다

시 회복되어 전체적인 강력 감소는 약 9%가 되었다. 혼방 편성포인 FT-B편성포는 

아세틸화로 인하여 8.5%의 파열강도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는 세탁 후에 더욱 감



소되어 전체적인 감소율은 14%가 되었다. L-C편성포는 아세틸화 후나 그 다음의 

세탁후나 똑같이 6%의 강력이 감소되었다.  

Tinus Olsen시험법으로 편성포의 강연도를 측정한 것은 원래 편성포의 촉감을 

알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로부터 편성포의 촉감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

낼 수 있다. 편성포에 대한 부분적인 아세틸화로 편성포의 강연도는 경사방향으로 

약 5배, 위사방향으로 5∼6배가 증가되었다. FT-B 혼방 편성포의 경우에는 약 2배

가 증가되었다. SP-C 스위스 피케 편성포가 다른 것들에 비해 가장 딱딱하게 되었

다.  일반적인 경우 편성포를 세탁하면 부드럽게 되는 법인데 이 경우의 강연도는 

세탁 후에도 계속 아세틸화 처리를 하지 않은 편성포들에 비해 더욱 증가된 상태

로 남아 있었다.  

그 동안 아세틸화 직물은 스코오칭(Scorching)이나 열포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

기 때문에 다림질판(ironing board)의 덮게포 등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스코오칭에 대한 저항력이 아세틸화로 인한 섬유 분해온도의 변화에 기인되는 것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위스 피케 편성포인 SP-C편성포를 열중량분석

(TGA)시험을 하여 보았다. 실험후의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여 본 결과 아세틸화 

편성포나 아세틸화 후 세탁한 편성포 그리고 아세틸화처리를 하지 않은 편성포 

등 모든 편성포들의 열분해점이 변동없이 일정함을 보여주었다.  

 

4. 결 론 

면 및 P/C 혼방 편성포를 부분 아세틸화하여 측정한 이들 편성포의 일부 섬유

특성들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분산염료로 염색한 시료의 색상이 선명하고 균

일한 옐로우(Yellow)색상들이었기 때문에 편성포내에 아세틸화가 균일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틸화 편성포에 남아 있는 잔류 초산은 전사날염효

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부분 아세틸화는 1회와 5회 세탁후의 측정에서 

편성포의 수축률을 감소시켜 주었다. 부분 아세틸화에 의하여 편성포의 공기투과

도는 감소되었으며 세탁에 의한 여러 가지 다른 물성의 변화는 작았다. 부분 아세



틸화로 인한 편성포의 강력저하는 면편성포의 경우 15%를 넘지않았으며 혼방편

성포의 경우에는 그 이하이었다. 아세틸화로 인하여 강연도는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탁 후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아세틸화하지 않은 보통 편성포의 세

탁 후 보다는 큰 상태이었다. 스위스 피케 편성포의 아세틸화를 15%로 하였을 때 

면의 분해온도는 변화되지 않았다.  

부분 아세틸화한 면이나 P/C 편성포의 특성으로 이들은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탁후의 수축률의 감소와 강연도의 증가는 드레이퍼

리(drapery)용 편성포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따금씩 세탁을 해

도 좋은 드레이퍼리류엔 엷은 색상으로 전사날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

을 것이다.   

 


